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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AI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들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중견국은 미국과 안보·기술 동맹 또는 중국이 제안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직

면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이러한 양자 구도를 벗어나 소버린 AI(Sovereign AI)를 구축하여 기술 의존도

를 줄이고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중견국의 정의를 논의하며, 논문 ․ 모델 수, 데이터센터 규모, 투자 규모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등을 주요 중견국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영국, 프랑스, EU, 인도, 싱가포르, 일본, UAE의 AI 전략을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영국은 소버린 AI 유닛을 설

립해 인프라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빅테크와 협력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한다. 프랑스는 1,090

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국립 AI 평가 안전 연구소(INESIA) 설립을 통해 가장 강력한 소버린 AI 노선을 

추진하고, 미스트랄을 통해 국제 협력과 언어 생태계를 확장한다. EU는 드라기 보고서 이후 혁신 ․ 투자 중심으

로 전략을 전환하여 2,000억 유로를 투입하는 AI 대륙 실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도는 “AI for All”을 내세워 

저비용 ․ 다언어 모델 개발과 GPU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SEA-LION과 MERaLiON을 통

해 지역 특화 모델을 개발한다. 일본은 AI 진흥법과 ABCI/FugakuNEXT 등 슈퍼컴퓨터 투자를 기반으로 아직

은 촉진 중심의 초기 단계에 있다. UAE는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소버린 AI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견국이 직면한 과제를 논한다. 수백 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첨단 GPU 확보 

경쟁, 인재 유출 방지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자체 모델 기반 생태계 구축이 주요 도전으로 제시된다. 결론적으

로 중견국은 미국 ․ 중국의 경쟁 속에서 단순 종속을 넘어 새로운 규범과 협력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중재자 

및 규범 설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공재로서 AI 인프라·안전 규범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설 

기회가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 테크프론티어 대표(steve30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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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의 강력한 AI 실행 계획과 중국의 포용적인 AI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 플랫폼 전략

을 맞이한 AI 중견 국가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전략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더욱 강력한 결속을 맺고 안보 블록을 형성할 것인지, UN을 중심으로 하는 

범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꾀할 것인지 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어느 방향도 실제로는 두 강

대국의 우산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AI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 또 다른 제3의 길은 없을까? 하는 것이 요즘 AI 중견국의 입

장이고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종속되고 다른 나라 기술이나 규율에 산업이 의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견 국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술 의존성을 줄이면서 AI 풀 스택에서 독자성과 자

립을 갖출 수 있는 소버린 AI 전략을 각자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AI 중견

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주요 중견국의 국가 전략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견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AI 중견 국가는 어디인가?

AI 분야에서 중견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나

머지 국가 중에 높은 품질의 논문 발표 건수, 주목할 만한 AI 모델 개발 개수, 국가 안에 

AI 데이터센터의 규모, 인재 수준과 규모, AI 관련 총 투자 규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수준,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AI 적용(AI-X) 규모 같은 수치를 사용해 10위권 안에 들어가

는 나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스탠포드 대학 인간 중심 AI 연구소 (HAI)에서 매년 발행하는 AI 인덱스 리포

트, 영국 토터스(Tortoise) 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ApX의 AI 참여 지수 등이 가장 많

이 인용되는 보고서들이고 이들은 모두 각자의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고 있다.1)

토터스 미디어에서는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개발, 정부 전략, 사업화 수준을 기

1) ApX의 AI 참여 지수는 사용자들의 참여 수준과 인재 풀을 기준으로 분석하지만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프랑스나 

캐나다, 싱가포르가 10위권 밖에 있다는 결과를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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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 9월 발간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10위 안의 국가는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이다. 

그림 1   토터스 미디어의 글로벌 AI 인덱스

출처: HAI AI 인덱스 보고서 2025

그림 2   피인용 지수가 높은 100대 논문의 수

출처: HAI AI 인덱스 보고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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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 HAI 보고서가 발행되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발간하기

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지표를 볼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논문의 

품질이나, 주목할만한 AI 모델 산출 개수가 나름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본다. 그러나 2025년

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사용한 통계 숫자는 2년 전의 데이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목할 AI 모델 수는 미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를 크게 앞지르고 있고, 프랑스가 3개, 나

머지 국가는 모두 1개뿐이다. 한국은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발표로 이 순위에 이름을 올

릴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중견국가에서 주목할 AI 모델을 개발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나라별 주목할만한 AI 모델 수 

출처: HAI AI 인덱스 보고서 2025

주목할 만한 AI 모델 산출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건 결국 인재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있다. 2020년 오픈AI가 발표한 ‘확장 법칙’[1]에 

따라 모델 파라미터의 수, 학습 데이터 규모, 학습에 들어간 컴퓨팅 규모가 클수록 모델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이다.2)

2025년 6월 옥스포드 대학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서 공공 AI 데이터센터를 보유

2) 이 확장 법칙은 2024년 하순에 그 효과가 다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았으나 이후 논증(reasoning) 모델을 위한 

사후 강화학습 과정에서 고품질 데이터의 규모와 사후 학습을 위한 컴퓨팅 파워에 의해 새로운 확장 법칙을 발견했다

는 것이 AI 기업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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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는 단지 33개국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학습 능력을 제공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갖

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하다.[2] 나머지 9개 국가는 추론을 지원할 수준의 데이터센

터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림 4   AI를 위한 공공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나라

출처: 옥스포드 대학

중견 국가가 현재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보면 영국이 5곳(3)3), 싱가포르 6(2), 한

국 4(2), 캐나다 5(3), 프랑스 5(3), 독일 7(4), 일본 4(4), 인도 5(3)이다. 미국은 26(22)이

고 중국은 22(4)인데 중국도 학습 수준의 데이터센터는 미국에 비해 많이 모자란 상황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EU를 기준으로 보면 EU 전체는 27(19)으로 미국과 경쟁 수준에 있어 보

인다.

이를 보면 왜 중견국가들이 큰 자금을 투입해서 국가 인프라 차원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학습 수준이 가능한 대규모 AI 인프라가 없이는 연구도 모

델 개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그건 각 중견 국가가 추진하는 독자 기술 확보라는 목표

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괄호 안 숫자는 학습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센터 숫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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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중견 국가의 (소버린) AI 전략

서구의 주요 AI 개발 국가는 2023년 11월 영국의 제안으로 블레츨리 파크에 모여 AI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AI 정상회의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2024년 5월 서울에

서 열렸고 2025년 2월 파리에서 AI 액션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이 정상회의

는 원래 AI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논하고 그에 따른 행동 계획을 같이 

한다는 구상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리 회의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AI 안전

보다 빠르게 독자적 AI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밴스 부

통령의 입장 표명이 중요했으며 중국의 AI 기술이 크게 성장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

했다.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나 포용적 AI를 얘기하지 말라는 밴스의 선언은 다른 나라들에

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각 나라는 빠르게 대규모 투자나 소버린 AI 중심의 전략을 발표하

기 시작했다.

소버린 AI는 여러 정의가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EF)에 기고한 무아트 알두히쉬는 ‘미래

에 AI가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각국은 자체 AI 알고리듬과 산

업을 구축한다. 소버린 AI에 대한 이러한 추진은 디지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략적 회복력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협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3]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2025년 여러 인터뷰를 통해 ‘소버린 AI는 명령이다. 어

느 회사, 산업, 국가도 지능을 아웃소싱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

다.[4]

알두히쉬는 칼럼을 통해 소버린 AI의 6가지 기둥을 제안했는데, 디지털 인프라, 인력 개

발, 연구개발과 혁신, 규율과 윤리 프레임워크, AI 산업 자극, 국제 협력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과 정책 방향이고 실제 우리가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구축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

해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소버린 AI는 주로 자체 개발한 모델이 주목을 받으나 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이루어지는 AI 풀 스택이다. 다음 그림은 GPT-5와 의논하면

서 만들어 본 AI 풀 스택이고 각 레이어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들이다.



AI 중견국의 전략 27

그림 5  AI 풀 스택의 구조

Applications

(Chatbots, Copilots, Science, Security)

Ex: ChatGPT, GitHub Copilot, Palantir, Healthcare AI

Middleware & APIs

(Inference, Vector DBs, MLOps)

Ex: Hugging Face, Pinecone, Weaviate, Databricks

AI Frameworks

(PyTorch, TensorFlow, JAX)

Ex: Meta, Google, Open-Source Communities

Model Training

(Foundation Models, Fine-tuning)

Ex: OpenAI, Anthropic, DeepMind, Meta AI

Data Infrastructure

(Data Centers, Pipelines, Governance)

Ex: AWS, Google Cloud, Azure, Equinix

Hardware Layer

(GPUs, TPUs, CPUs, Networking)

Ex: NVIDIA, AMD, Intel, Cisco

Energy Infrastructure

(Power, Renewables, Cooling)

Ex: Ørsted, NextEra, Schneider Electric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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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AI 독립성 또는 자주권은 이 모든 레이어에서 얼마나 타국의 기술이나 기업에 

의존성을 최소화하면서 전체를 구축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소버린 AI를 구현했

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와 데이터 거버넌

스, 모델 학습, AI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레이어를 자체 기업이나 독자 기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측

면에서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 추구는 타당성이 있으며 해외 기업이나 정부와 협의할 때도 

충분히 수긍을 얻는 이유이다.

Ⅳ. 영국의 하이브리드 소버린 AI 전략

영국은 파리 정상회의 앞서 1월 13일에 ‘AI 기회 실행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공개했다.[5] 이는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다음 정부가 ARIA(고등연

구발명국)의 매튜 클리포드 의장에게 2024년 7월에 요청해 초안을 9월에 받은 다음, 정부

가 권고안을 분석 평가 후 발표한 것이다. 이에는 50가지의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 

영국의 AI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자체적인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영국은 ‘AI 연구 리소스(AI Research Resource)’의 연산 능력을 2030년까지 최

소 20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내 연구자와 기업이 외국의 거대 기술 기

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6월에는 키어 스티머 총리가 세계적인 컴퓨팅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10억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6]

둘째, 인재 양성 및 생태계 활성화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국내 인재 풀을 확대하

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학의 AI 관련 과정을 지원하고,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며, AI 분야의 

스타트업과 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광범위한 AI 도입 및 혁신적인 규제로 경제 전반과 공공 부문(특히 의료 서비스)에 

AI 도입을 가속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도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친혁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소버린 AI 관점에서 보면 영국 정부는 AI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프런티

어 AI 분야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소버린 AI 유닛(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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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Unit)’을 신설했다. 이는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체 슈퍼컴퓨팅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소버린 AI의 가장 핵심적인 요

소인 인프라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공공 부문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National Data 

Library)’ 설립 계획 등은 영국의 고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국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영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

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개방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혁신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완전한 기술 주권을 추구하는 소버린 AI의 이상과는 다소 상충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영국의 유력지 더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영국 AI 정책이 기술적 주권을 강화하기보

다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왔다.[7] 최근 

발표한 ‘퇴원 서류를 AI가 작성해 업무 속도를 높인다’는 방식은 영국의 공공 서비스(특히 

NHS와 지방 당국)가 데이터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반면,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그 보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영국이 기술 선구자가 되기보다는 “타인의 디지털 제국에서 잘 통치되는 

위성 국가”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실리

아 리캅(Cecilia Rikap)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지하며, “영국은 미국 기술 산업의 종속국이 

될 위험”이 있으며, 영국에서 창출된 가치를 미국 기업이 수익화하는 “수탈주의”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이 소버린AI 유닛을 만들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상징적인 조처를 취했지만 기술 

측면으로는 오픈AI 같은 기업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과 기술 동맹을 추진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프랑스의 소버린 AI 정책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소버린 AI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AI의 미래를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유럽이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서려면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년 2월 AI 액션 정상회의를 계기로 엘리제 궁에서 발표한 ‘프랑스를 AI 강국으로 만

들자’라는 문서를 보면 프랑스는 2018년 이후 취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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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리더 국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 2023년, 프랑스는 연구, 교육, AI 인프라를 평가하는 스탠퍼드 글로벌 AI 활성도 순위

(Stanford Global AI Vibrancy Ranking)에서 3위를 차지했다.

∙ 2025년, 프랑스는 미스트랄 AI, H 컴퍼니, 풀사이드(Poolside)와 같은 기업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란(Alan), 피그먼트(Pigment), 독토

립(Doctolib) 등과 같은 응용 AI 회사도 있다. 

∙ 프랑스는 글로벌 AI 지수(Global AI Index)에서 2023년 13위에서 2024년 5위로 순위

가 상승했다.

∙ 프랑스는 AI 연구원 수 기준으로 세계 3위 국가이다. 

∙ 프랑스는 유럽의 생성형 AI 분야를 선도하는 허브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 전략은 ‘프랑스 2030’ 계획을 지속하는 것으로,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1,090억 유

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이다.[8]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 2025)를 개

최하면서 1,090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 커런트(Current) AI 비영리 펀드, 지속가능 AI 연

합(Coalition for Sustainable AI) 등을 발표했다. 공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커런트 AI는 보

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2.5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하며 개방형 AI 개발을 지원한다. 프

랑스가 강조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35곳의 데이터센터 부지 공급이 가능하

다는 점이다.

AI 인프라에 대한 초기 투자는 100억 유로이며, 핵에너지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2026년에 

가동할 예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계획에는 각 나라의 데이터센터 투자 전문 펀드이

거나 전문 기업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UAE의 MGX가 500억 유로, 캐나다

의 브룩필드가 200억 유로를 투자해 AI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아마존, 

아폴로 글로벌, 디지털 리얼리티도 데이터센터나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2025년 1월에는 여러 나라의 AI 안전 연구소 개설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AI에 대한 평가

와 안전에 대한 국가 기관인 INESIA를 설립했는데 이는 AI 기술의 영향과 보안 측면을 과

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프랑스 국가정보시스템보안

청(ANSSI), 프랑스 컴퓨터과학 ․ 자동화연구소(INRIA), 프랑스 국립계량 ․ 시험연구소(LNE), 

디지털 규제 전문가 센터(PEREN) 등 평가 및 보안 분야의 국가 기관들을 새로운 법적 체

계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INESIA는 프랑스가 ‘국제 AI 

안전 연구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캐나다, 한국, 

미국, 일본, 케냐, 싱가포르, 영국 등 여러 국가 및 유럽 위원회와 함께 “AI의 보안,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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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Osez l’AI(“인공지능을 과감히 도입하라”)’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AI 도입을 촉진하는 이 정책은 향후 5년 간 100억 유로 

예산을 투입해, 교육 ․ 전문가 지원 ․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기술 주권 확보, 인프라 강화, 민간 보급, 윤리 강화를 통한 국제 리더십 확보

라는 다층적 전략을 통해 ‘소버린 AI’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나 프

랑스 문화에 호의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프랑스 정

부 자체보다는 자국의 미스트랄AI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깃허브에는 ‘FLUE(French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벤치마크를 도입해 

영어 기반의 GLUE처럼 프랑스어 NLP 모델의 성능 재현 및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 미스트

랄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언어 및 방언을 정밀하게 선별한 데이터셋을 기반으

로 학습한 ‘미스트랄 사바(Saba)’를 발표했는데 이 모델은 아랍어, 타밀어, 말라얄람어 등을 

지원한다.

미스트랄은 아프리카 지역과도 협력을 확대하는 중인데, 앙골라에는 앙골라 텔레콤, 디지

털 아프리카 개발청, AFD와 함께 AI 팩토리를 추진하며, 아부다비의 G42와는 글로벌 사우

스를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맞춘 상호 운용 가능한 AI 플랫폼 및 인프라 공동 개

발을 추진 중이다. 

Ⅵ. 유럽 연합의 AI 대륙 실행 계획

2024년 8월 1일에 AI Act가 발효되어 2026년 8월 2일부터 본격 적용하고자 하는 유럽은 

2025년 7월에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사용 지침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안전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24년 9월에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자 전 이탈리아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가 나오면

서 유럽의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가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반성이 나왔다. 원

래 보고서 이름은 “유럽 경쟁력의 미래 – 유럽을 위한 경쟁전략(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 A competitiveness strategy for Europe)”인데 EU의 지속적 성장, 디

지털 주권,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이 단순한 규제 플랫폼에서 벗어나 AI 및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적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 보고서의 영향을 바탕으로 EU는 AI 경쟁



32 KISDI AI Outlook(2025년 Vol. 22)

력 강화, 산업정책 재정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년 4월 EU 집행위(EC)는 ‘AI 대륙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AI 팩토리(AI 

Factories)와 인베스트AI(InvestAI) 설립을 포함해 고성능 AI와 연구생태계 강화를 내세우

고 있다.[9] 계획은 5개의 전략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6   EC의 AI 대륙 실행 계획의 5가지 전략 영역

출처: EC

일단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인프라 부문에서 2026년까지 13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5

개의 기가팩토리를 만들 예정인데 기가 팩토리는 기존 AI 팩토리 보다 4배의 성능을 목표

로 하며 인베스트AI를 통해 2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가팩토리에는 약 10만 장의 

첨단 GPU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림 7   EU의 AI 팩토리 현황

출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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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니온 전략으로는 기업과 공공에서 데이터 접근을 개선하며 데이터 법률을 단순

화하고, 기가 팩토리 안의 데이터 랩이 다양한 소스로부터 고품질의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한다. AI 인재는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 해외 인재를 리쿠르트 하고 AI 펠로우십 제공, AI 

스킬 아카데미 설립, AI 중심 학위에 대한 파일럿, 유럽 디지털 혁신 허브를 통해 재교육 

등을 언급하고 있다. 헬스케어, 자동차, 첨단 제조 같은 전략분야에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기업과 공공에 유망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법에 대한 시

행 촉구도 들어 있는데, AI 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 2025년 

여름 AI 법안 서비스 데스크 출시, 기업에 무료 맞춤형 도구와 조언 제공하는 것 등으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EU는 2월 AI 투자에 2,0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0개 이상의 투자자가 향

후 5년간 유럽의 AI 관련 사업에 1,500억 유로 투자를 약속했고, EU는 최대 5개의 AI 기

가팩토리를 위한 2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EU 고위 관계자는 회원

국들이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프라를 구

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의원들은 향후 5~7년 내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최소 3배로 늘

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제안할 계획이다.[10]

가장 흥미로운 투자 재원의 마련을 살펴보면 인베스트AI의 초기 자금은 디지털 유럽 프

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인베스트EU 등 기존의 디지털 관련 EU 프로그램에서 확보한다. 

인베스트AI 전체 투자금 중 500억 유로는 EU 자체 자금으로 조달되고, 나머지 1,500억 유

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이다. 이 투자 참여자들은 에어버스, ASML, 지멘스, 인피

니언, 필립스, 미스트랄,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기업들이다. 유럽투자은행(EIB)는 인베스

트AI의 핵심 금융 플레이어로 특히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에 보증 및 대출을 제공하여 투

자를 촉진한다. EU 예산이 위험 분산을 위해 사용되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EIB는 향후 ‘Tech EU 프로그램(2025–2027)’을 통해 기술 분야에 700억 유

로 규모의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EU의 움직임은 GPAI의 투명성 요구가 여러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 기업의 투자 속도에 비해 민간 투자는 실제 집행 속도와 규모에서 기업의 의지나 경

기 상황에 의존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등은 적극적이지만 

동유럽과 남유럽의 일부 국가는 AI 투자와 연구 역량 부족, 국가별 디지털 주권 논리와 충

돌 등으로 정책 집행이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EU AI 사무국, 각 회원국 규제 

기관, GDPR 감독기관 등의 중첩 구조로 기업 입장에서 책임 소재의 모호함과 법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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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투자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Ⅶ. 인도의 ‘모두를 위한 AI’와 인디아AI 미션

인도는 2018년에 인도 정부의 정책 씽크 탱크인 NITI Aayog이 발표한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 For All)｣를 통해 헬스케어, 농업, 교육, 스마트 

시티 등 분야에서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 이후 2024년 3월 

인디아AI 미션을 발족하면서 7개의 핵심 기둥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향후 

5년간 1조 371억 루피(약 16조 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1만 장 규모의 GPU를 기반으로 하는 AI 컴퓨트 시설, AI 안전 연구소 설치, 

데이터셋, 모델, 개발 환경, 보안 기능을 결합한 AI 샌드박스형 플랫폼인 AIkosha, 2026

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인도어 기반의 멀티모달 및 다국어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인 

BharatGen, AI 연구 센터, AIRAWAT-AI라는 슈퍼 컴퓨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오

픈AI와 협력해 인도 내 AI 교육을 담당할 오픈AI 아카데미도 설립했다.

인도는 디지털 포용성과 지역 기반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 Bhashini 라는 인도어 다국어 

번역 및 로컬 응용을 지원하는 NLP 기반 플랫폼, 올라(Ola) 기업의 자회사 크루트림

(Krutrim)에서 만드는 힌디어, 타밀어 등 인도 22개 공식 언어를 포함한 다국어 LLM인 크

루트림 모델이 있는데 이는 2조 개 이상의 토큰을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인도 문화·정서 

반영에 최적화되었다고 한다. 인도의 미스트랄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인도는 브릭스를 통해 다국간 AI 협력을 추진하기도 하면서 2026년 2월 뉴델리에서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제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크지 않은 예산을 동원하면서 GPU 인

프라 투자, 저비용 모델 개발 강조는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강점으로 보인다.

Ⅷ. 싱가포르의 버티컬 AI와 소버린 AI 모델

싱가포르는 AI 기술에서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국가이며, 모든 보고서에서 국가 순

위로 상위에 올라오는 나라이다. 전략의 기본은 AI 국가전략 2.0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5

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1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 및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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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금융, 안전 및 보안,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 정부 부문 등 9개 주

요 분야에 AI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버티컬 AI 전략을 주장한다.

싱가포르의 소버린 AI 모델로는 AISG(AI 싱가포르)가 개발하는 SEA-LION과 I2R(정보

통신연구원)이 개발하는 MERaLion이 있다. 씨-라이온은 동남아시아 언어와 맥락을 이해

하는 LLM을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11] 구글 딥마인드의 젬마 시리즈 및 메타의 라마 계열

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지역적 맞춤 학습과 문화적 정밀도를 강화했다. 13개 언어(예: 영

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밀어 등)를 지원하며 동남아 언어 표현에 

강하다. 버전 4는 노트북 기반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v3.5는 복잡한 논리 추론도 가능하다. 

이미 고투 그룹의 실제 AI에서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8   씨-라이온 소개 페이지

출처: https://www.sea-lion.ai

MERaLiON은 싱가포르의 인지 ․ 감성 ․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LLM으로, 다

양한 언어를 포용하면서 음성과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서 인식 중심의 AI 모

델이다. 2025년 기준, MERaLiON 컨소시움이 구성되어 있으며, HTX, DBS, 그랩, 마이크

로소프트 싱가포르, NCS, SPH 미디어, MOH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과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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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일본의 AI 진흥법 그리고 인프라 및 기술 투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늦었다고 평가받았던 일본은 디지털 청을 만든 

후 매우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2025년 5월 28일 일본 의회에서 최초의 AI 전용 법안인 ｢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AI Promotion Act) 이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강제적 규제보다는 촉진 중심의 유연한 모델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략적 리더십 확보, 공공 ․ 민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국제 기준과의 조화, 인재 양성 및 

윤리성 강화 등을 중점으로 한다.

AI 전략 본부(AI Strategy Headquarters)도 2025년 가을 중 내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부처 간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AI 기본 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

다. 일본의 AI 정책은 ‘사람 중심(소사이어티 5.0)’이라는 철학 아래 고령화 ․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지향한다. 구체적

으로는 헬스케어 ․ 스마트 시티 ․ 정밀농업 ․ 에너지 효율 강화 등의 분야에서 AI를 통한 보조

와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투자는 AI와 반도체에 2030년까지 최소 10조 엔(약 

97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13]

인프라 영역에서는 AIST(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운영하는 ABCI 3.0이 엔비디아 

H200 6,128개를 기반으로 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엔비디아, 후지쯔, 리켄이 협

력해 세계 최초의 제타-스케일 슈퍼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FugakuNEXT 프로젝트가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와 협력해 SB-오픈AI-재팬을 설립했고 여기에 연간 30억 달러를 투

자할 계획이다. KDDI와 샤프 역시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아시아 최대급 데이터센터를 구축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AIST가 운영하는 슈퍼컴인 ABCI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는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AIST가 METI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인데 ABCI는 AI 전용 데이터센

터라기 보다는 과학과 AI 연구를 위한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체제 정비와 계획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은 자연

스럽게 미국의 기술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소버린 AI 정책을 크게 내세우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일본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콘텐트를 강화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보며, 오픈소스 진영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직 라마와 알파카를 일본어로 튜닝한 모델이나 리나(rinna)에서 발표한 “일본어 

GPT-NeoX-3.6B” 등 일본어 전용 오픈소스 LLM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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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미국과 AI 동맹과 소버린 AI 모두를 추구하는 UAE

UAE 국가 AI 전략 2031에 따르면 UAE는 2031년까지 세계 AI 선도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주요 전략 목표로는 AI 중심지로서의 명성 확보, 우선 산업 분야에서 

AI 경쟁력 강화, AI 생태계 조성, 고객 ․ 정부 서비스 전반에 AI 도입 확대, AI 인재 유치 

및 육성, 글로벌 최고 연구 역량 도입, AI 시험 기반이 될 데이터 ․ 인프라 확보, 안정적 거

버넌스 및 규제 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정량적 목표로는 AI가 비석유 GDP의 20–45% 기여, 약 AED 3350억 달러(약 3.4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 재원으로는 아부다비 국영 

투자 기업인 MGX가 있으며 아부다비에 있는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 기업인 G42는 오

픈AI,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엔비디아 등과 협업하며 5GW 규모 AI 캠퍼스(스타게이트 

UAE)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교육 및 인재 개발에서는 세계 최초의 AI 석 ․ 박사 중심 대학이며, 2025년부터 학부 과정

도 도입한 무하마드 빈 자예드 AI 대학(MBZUAI)가 있고 기술연구 기관 ATRC 산하의 TII

가 AI와 디지털 과학 연구, 팔콘이나 NOOR 같은 자체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

재 확보를 위해서는 ‘골든 비자’를 통해 글로벌 AI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을 통한 고급 기술 인재 확보를 추진 중이다.

UAE는 G42와 미국 기업 협업을 통해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를 수립 중이며, 연간 최

대 50만 개 엔비디아 칩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러한 인프라 투자로 UAE를 중동 ․ 아프리카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2017년에 AI 장관을 임명해 국가 AI 정책을 정치적 우선 순위로 내세웠으며 AI 내각 의

사 결정시스템을 2026년부터 도입해 AI를 정책 자문 및 실시간 분석 도구로 활용할 계획

이다. 또한 각 부처와 연방 기관에 ‘AI CEO’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으며, 2024년 1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BZ) UAE 대통령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AI 및 첨단 기술위

원회(AIATC)는 아부다비를 해당 분야의 투자, 파트너십, 인재를 위한 세계적인 허브로 자

리매김하려는 아부다비의 전략을 보완한다.

UAE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데이터센터 설립 

협력,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을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미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AI 허브 자리

를 놓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경쟁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 확보, AI 인재 자체 양성, 아



38 KISDI AI Outlook(2025년 Vol. 22)

랍어를 위한 자체 모델 개발, 산업에 빠른 응용 등을 고려할 때 소버린 전략을 놓지 않겠

다는 의지도 보인다. UAE도 결국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ⅩⅠ. 중견 국가가 풀어야 할 도전들

AI, 정치경제학, 지정학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카네기 기금 기술 

및 국제 관계팀의 방문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톤 라이트는 2025년 7월에 AI 프론티어스

에 ‘AI 패권 경쟁에서 국가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렸다.[14] 그는 이 글을 

통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며, 기술적 결정 요인, 중견국이 어

떤 위치를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그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AI 경쟁의 승리 조건에 대해 세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

하며, 항상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더라도, 이들은 교리적, 실질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향도 아직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쟁 중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군사적 승리이다. 만약 첨단 AI가 결정적인 군사적 이점(예: 사이버 공격 능력이나 

전략에 기여하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AI를 전통적인 군사 자원으로 간주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구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도로 보안된 환경을 야기할 것

이고 강력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경제적 승리로 AI 경쟁의 전략적 차원에 대한 중상주의적 관점으로, AI를 세계 경

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이 현재 중국의 관점이라고 본

다. 미국 시장 점유율과 패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바로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

이라고 평가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강대국은 중견국에게 AI 접근에 대한 독점적인 거래를 맡기

고 그 대가로 국가 자원, 제조 능력 등을 제공한다. AI 접근을 통제하여 충성심과 동맹을 

구축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견국이 취할 입장이다. 라이트는 중견국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

로 본다. AI 중견국은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틈새시장이나 지렛대로 향하는 길을 

가진 선진 경제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견국들의 대응 방식은 초강대국의 계산을 반영

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 핵심 파트너들을 경쟁국 진영으로 몰아넣거나 리더의 규칙을 받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경우 대전략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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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전략이 다양하게 변형되는 상황에서 중견국이 취할 전략은 무엇

일까? 먼저 안보 블록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파이브 아이즈나 나토 같은 동맹 체제

로 엄격한 안전장치 하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강대국

이 제공하는 기술에 의존성이 커지며 과거의 도구에 기대어 프런티어 모델이 빠르게 발전

하는 동안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 중상주의 세계 입장에서 중견국은 유용한 데이터나 천연자원을 제공

하거나, 비교적 유리한 AI 도입 분야에서 틈새 시장을 찾거나, AI 공급망에 참여하거나, 

가치 사슬의 어느 지점(예: 제조업)에서 AI 기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핵심은 중견국이 AI 기반 성장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

면서 안정적이고 번영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칩을 구매하고 모델을 구축할 여력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입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및 주요 

기술 기업들과 강력한 경제적 통합을 유지하려는 인도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견국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미국이 매우 진보된 시스템 개발에서 결정적인 전략적 지

점에 더 일찍 도달하고, 안보 중심적인 도입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매우 자유로운 확산 체제(오픈소스 기술 포함)를 통해 가치 있는 동맹과 수익을 창출함으로

써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견국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선택을 하면서 틈새시장과 비교우위를 찾

아야 한다. 독점 데이터, 천연자원, 또는 더 넓은 AI 공급망 내의 다른 중요한 연결 고리와 

같은 고유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중견국들은 강대국의 확산 전략을 지금까지 보다 훨

씬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 대부분은 선택적인 헤징을 해야 할 것이고 전략적 필수불가결성을 

구축하고 AI 외교의 다자주의적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대 이원태 교수는 한 기고문

을 통해 우리가 취할 전략 방향을 6가지로 제시했다.[15]

1. 투 트랙 접근: 기술동맹과 자율성의 동시 확보

2. 대중국 관계: 위험관리 우선, 한정적 협력

3. 특화형 소버린 AI: 버티컬 도메인에서의 현장 우위

4.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새로운 경쟁 우위 창출

5.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K-Compute + K-Model 패키지

6.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AI 규범외교의 교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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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기술 동맹과 자율성이란 “표준 ․ 평가 ․ 안전 연구 협력은 더욱 긴밀하게 하되, 국

내 핵심 인프라에 도입되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와 품질 및 안전 검

증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안보 리스크는 최

소화하자는 것이 두 번 째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오픈소스를 막을 방안은 

없다. 다만 보안이나 가치관 측면이 중요한 공공 섹터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모델 

사용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화형 소버린 AI로 버티컬 영역에서 우위를 지키자고 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에 손을 떼면 안 된다. 세계 수준의 버티컬 모델은 세계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서 작으면서도 강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 특화형 모델은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증류하거나 파라미터 규모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 모델을 만들려면 세계적

인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필수이다. 이를 미국이나 중국의 사전 학습 모델을 사

용하면 그 방향이 다시 소버린 AI를 버린 기술 의존이 되는 것이다.

그 외 다자협력의 사례로 인증과 검증의 상호인증을 들었는데, 이보다 우리가 필요한 다

자협력의 모습은 중견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중견국 연대가 필요하

다. 각자의 기술 기반과 연구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 기반과 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학

습된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 모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간의 

상호 협력과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에이전트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AI 에이전트

들의 민주적 연합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ⅩⅡ. 중견국이 마주쳐야 하는 현실적 과제

중견국들이 마주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문제 외에도 각 나라가 풀어야 하는 과제도 많

다. 일단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AI 인

프라는 어느 나라든지 중견국 수준에서는 수백 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유럽 연

합이 제시하는 1,090억이나 2,000억 유로를 모두 공적 자금에서 조달하기에는 힘들기 때문

에 둘 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는 그 자금을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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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민간 기업이나 투자 펀드에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의사 결정 대상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부터 2029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에 들어갈 돈이 3조 달러에 달할 것이지만,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투자 여력은 그 돈의 반 

정도라고 했다.[16] 따라서 나라이든 기업이든 향후 만들어질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

는 매우 다양한 금융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금융 전략이 앞으로 중견 국가에서 매

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두 번째 현실적인 과제는 최첨단의 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AI 모델

의 학습용으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제외할 방안이 없다. 칩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문

제는 국가와 빅테크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이미 20만 장 규

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수준이며 이를 앞으로 100만 장에서 200만 장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UAE나 노르웨이는 오픈AI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10만 장에서 50만 장 규모를 확보할 계획이며, 덴마크는 엔비디아와 협력을 추진했다. 

H100, H200을 넘어서 이제는 B100, B200, 그리고 블랙웰 아키텍처를 구입해야 하고, 앞

으로 나올 베라 GPU와 루빈 CPU, 2028년 나올 예정인 파인만 GPU 등을 사전에 확보하

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반

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NPU 자체 개발을 통한 추론 중심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서 또 다른 자립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인재 확보 전략이다. 프랑스가 미스트랄AI를 설립할 때 해외의 프랑스 출신 

AI 인력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과한 사례가 있듯이 각 나라는 자국 

출신의 AI 인재를 다른 국가에서 자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근무 환경 구

축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딥시크 핵심 인력의 분포를 파악한 후버 연구소와 

스탠포드 HAI 분석에 따르면 딥시크에 관련한 논문 저자 중 핵심 201명의 반 이상은 중국

에서 공부하고 중국 연구 기관에 근무를 했으며 현재 근무지의 98%는 중국 내의 연구 기

관에 소속을 갖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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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딥시크 기술 논문 주요 저작의 현재 소속 기관이 있는 나라

출처: HAI

또한, 핵심 인력의 일부는 끊임없이 해외 주요 기업이나 연구소로 이동을 해 현지의 최근 

연구 내용을 습득하고 교류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육성되는 인력이 얼마

나 중요한 것인가와 함께 해외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사례이다. 

소버린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은 중요한 도전 과제는 소버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AI 기업 생태계 구축이다. 프랑스는 미스트랄AI의 모델을 기반으로 유럽 내 AI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적으로 자체 모델 기반의 AI 생태계를 자율 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견국가의 산업과 공공 AX,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체 

개발한 모델 활용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연구 개발이 될 것이다. 물론 

자체 모델의 경쟁력이 글로벌 기준으로 충분한 수준이라면 자연스럽게 활용이 이루어지겠

지만 초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산업에서의 응용, 공공 섹터에서의 도입, 스타트업 지원 등

의 유인책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델이 자리를 잡는 데는 몇 번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미들웨어의 발전,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도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반을 두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AI+X 영역은 도메인 전문가들이 AI 인력으로 전환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이 영역의 AI 인재 육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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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결론: 중견국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캠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지만 중견

국들이 모여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AI 중견국가는 AI 전쟁의 중재자, 규범 설계자, 포용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이 시도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오히려 중견국가가 리드하면서 미국도 중국도 아닌 

새로운 협력 체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AI는 특정 국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공재임을 천명하

고, AI 개발 인프라와 기술 접근성을 하나의 글로벌 공공재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물리

학자들을 위한 ‘CERN’ 조직처럼 ‘CERN for AI’개념의 연구 개발 인프라를 공동으로 운영하

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이다.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AI 인프라의 일정 부분은 

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의 연구원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뜨겁게 떠오르는 군사 목적의 AI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 수립도 중견 국가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AI 중견 국가는 군사적으로도 강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중요함에도 최근 국가 전략에 밀리고 있는 AI 안전과 보안 문제를 다시 환기하면서 

이 연구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도 중견국가에게 아직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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